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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 지난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협정 종료를 공식 발표했는데, 이후 2019년 11월 23일 0시를

기해 발효될 예정이던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였는바, 이번 ‘정상화’

선언은 이협정을 2019년 8월 22일종료선언이전으로되돌려이협정의불안한법적

상태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리 위원회는 이 협정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을 의미하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전개의 초석이 될 수 있으며 한미일 군사공조의토대가되어한국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의 희생양이 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였다. 특히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전쟁능력을 확보하려는 일본의 군국주의 야욕에 날개를

달아주는 협정이라는 점에서 우리 헌법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고

반대하였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지난 해 9월 30일 독도 인근

바다에서 실시된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욱일기를 달고 참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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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 완전 ‘정상화’ 선언은 한미일 군사공조가 준동맹, 유사동맹을 넘어

군사동맹으로 가는 신호탄이 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고사시키려는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승하여 ‘적기지 공격능력’을 ‘반격능력’으로 포장하며 군국주의

부활과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협정 완전 ‘정상화’ 선언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표방한 것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신냉전 갈등의 구조적

제약에 가두고 외교‧군사적 자율성을 위축시켰다는 점에서 지극히 어리석고 위험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전쟁의문턱이그어느때보다낮아진지금,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과 9.19군사분야 합의의 성과를 이어나가고 발전시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려 노력하기는커녕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의

전초기지와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의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는 현 정부의 행태에

한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협정 ‘정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한미일 군사공조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2023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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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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